
1 2월 광고경기여전히부진 전망
하락폭 줄어 내년 1∼2월 저점 통과 예상

광고경기실사지수( A S I ) 1 2월동향

광고시장 경기가 1 2월에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

전망된다. 한국광고주협회가 업종별 4대매체 기준

3 0 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1 2월 광고경기실사

지수(AS I )는 9 1 . 6을 기록함으로써 광고경기 전망은

지난 9월(117.0) 일시 반등한 이후 1 0월부터 3개월

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. 

월별 A S I가 100 이상이면 광고경기가 지난달보다

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고, 100 이하

면 부진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다는 것을

의미한다. 

최근 수출 감소세가 다소 진정되고, 생산 감소액이

줄어드는 등 산업활동 동향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

나고 있으나, 아직은 경제지표가 뚜렷한 회복 신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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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항목별종합ASI

종합 ASI 추이

주:누적A S I지수=전기 누적A S I지수+ (금기 A S I지수- 1 0 0 . 0 )



보이지 못함에 따라 ASI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

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 그러나, 향후 경기에 대한

긍정적인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

실물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광고시장은 특

소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 진작 효과와 2002 월드컵 특

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내년 1∼2월을 기점으로

저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

매체별로는 TV(98.0), 라 디오 (91.7), 신 문

(86.7), 잡지(90.1) 등 4대매체가 지난달에 비해 광

고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온라인

(91.2), 케이블·위성TV(88.3) 등 주변 매체도 부진

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. 

업종별로는 그동안 신문광고비를 지탱해오던 건설·

건재·부동산업종의 A S I가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한

반면 금융, 화장품업종의 A S I는 다시 호조를 보이고

있다. 가전(92.3), 건설·건재·부동산(63.1), 유통

(77.8), 음식료품 (84.7), 자동차·타이어 ( 8 4 . 8 ) ,

정유(39.7), 컴퓨터 및 정보통신(84.3), 패션( 8 8 . 5 )

등의 광고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, 금융

(109.7), 제약·의료(100.7), 출판(146.1), 화장

품(104.1) 등의 광고경기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. 

한편, 광고주들이 응답한 1 2월 기업경기 및 동업종

경기 체감지수는 1 2 4 . 0과 1 0 9 . 2를 각각 기록하며 경

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실물지표가 호

전될 경우 광고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케 했다.

1 2월 광고경기실사지수( A S I )는 9 1 . 6을 기록함으로써

광고경기전망은지난 9월(117.0) 일시반등한이후 1 0월부터3개월 연속 하락세

경제지표가뚜렷한회복 신호를보이지못함에따라

A S I도 하락 추세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 것으로분석

업종별종합ASI


